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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김   현   승†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들

의 인식과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의 성별을 중

심으로 조사하였다.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 상황, 상호작용 능력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대

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 등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및 피

고인과 피해자의 책임이나 비난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까지 총 

160명(남녀 각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이 전 연인일 때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사이

버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더 비난하며, 피해자의 책임은 더 적다고 판단

하였다. 판단자의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을 더 

비난하였다. 판단자의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여성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토킹 사건의 심각

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갖는 형사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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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

나 따라다니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

이나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위협

이나 공격과도 연관될 수 있다(Mullen, Pathé, 

& Purcell, 2001). 특히 온라인 스토킹이라고도 

불리는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스토킹을 지칭하는데, 공간적인 제

약이 없고 때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

며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성식, 장하영, 2020; 정도희, 2022). 또

한 글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전

송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한편,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는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이버 스토킹의 특징 중 하나이다(박현정, 

2022; 정완, 2021).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연락하거나 온라인에서 글이나 음향, 영

상 등을 피해자에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한다(김은주, 류영숙, 이

지원, 이희진, 2021).

사이버 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되어 있다. 다만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되기 

위한 법의 구성요건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오

프라인에서의 스토킹보다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는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포괄하기 어려

우며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망법과 중복이 되

는 측면이 있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률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도희, 2022; 정완,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제정된 법률, 즉 형법

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서도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적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김은

주 등, 2021).

2021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이

버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사이버 스토킹을 경험한 바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가해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된 

경우도 존재하였다(김은주 등, 2021).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 

또한 사이버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

하고 있었던 반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들

어본 적은 있어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28.3%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인 이

해가 부족한 응답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주 등, 2021).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해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

해를 초래한다. 즉, 스토킹 피해자들은 주소지 

이전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거나 경제

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에 처하기도 한다(송민진, 박현정, 

2021). 이러한 피해는 사이버 스토킹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나는데,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들

은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어 대인관계

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겪는 경향이 있다

(송민진, 박현정, 2021).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의 심각성과 그 해악

에 비해 이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미흡하고 사이버 스토

킹에 대한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의 스토킹 관련 연구는 

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에 비해 심리사

회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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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인식 반영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김은영, 윤민우, 2016). 일반인

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이나 피해자를 향한 시선, 양형 등 폭넓은 예

방정책의 수립 및 법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므

로(박순진, 2012; 박지선, 2014), 사이버 스토킹

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스

토킹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상에

서의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는 데에 반해 사이

버 스토킹과 관련된 인식 연구는 여전히 찾아

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

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에 대해 탐색

하고, 성별이나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

성과 같은 판단자의 특성이 스토킹 사건의 심

각성과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

극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관련 형사정책 수립 및 

피해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스토킹 사건에 한 인식: 피해자와의 계와 

단자 성별의 향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한편, 스토킹과 관련된 연

구는 그간 적으나마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우

선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강간을 비롯

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만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

까운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기도 하지

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즉 비

면식 관계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결과

가 나타나기도 한다(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 Strömwall, Alfredsson, & Landström, 

2013). 이에 반해 스토킹 사건 인식에 있어 가

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영향은 비교적 일관

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였던 경우보다는 서로 모르는 사

이일 경우에 발생한 사건이 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경찰 개입이 더 필요하며 가해자를 

더 비난하는 한편 피해자의 책임은 더 낮다고 

판단되었다(조혜민, 박지선, 2022; Chung & 

Sheridan, 2021; Scott, Rajakaruna, Sheridan, & 

Sleath, 2014; Weller, Hope, & Sheridan, 2013).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판단자의 성별 또한 꾸준히 연구되

어 왔다(김은영, 2016; 이성식, 신지민, 임수경, 

임형연, 2020). 즉, 여성이 남성보다 스토킹 상

황에 대해 스토킹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지하

는 비율이 높았고 스토킹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의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처벌

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김은영, 

2016).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며 스토킹의 해로움을 더 높게 

인식한 한편, 여성보다 남성이 스토킹 피해자

를 더 비난하고 사건의 심각성은 축소하여 판

단하였다(조무용, 김정인, 2016; Lambert, Smith, 

Geistman, Cluse-Tolar, & Jiang, 2013). 특히 사이

버 스토킹 가해 경험과 의도에 대해서도 성차

가 나타났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 스토

킹 가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

후 사이버 스토킹 가해를 할 의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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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이성식 등, 2020; 이

성식, 장하영, 2020).

피고인에 대한 책임 판단이 피고인의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사이버 스토킹의 가해 경

험이 많고 가해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를 고려한다면(이성식 등, 2020; 이성식, 

장하영, 2020; 조은경, 박지선, 2021), 사이버 

스토킹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

킹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 비난, 피해자 책

임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

단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판단자의 성

별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스토킹 사건 인식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일 때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 및 피해자 책임 등 사

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차이를 보고했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Scott et al., 2014; Weller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피고인과 피

해자의 관계를 전 연인 관계와 비면식 관계로 

나누어 사건 판단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성적 괴롭힘이나 학

교폭력,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사건에 대한 인

식에 성희롱 통념이나 권위주의 등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오주령, 

박지선, 2019; 윤정숙, 2018; 홍지웅, 주해원, 

현명호,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에서의 문제와 공격성,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

계적 공격성 등의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인 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이란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여 관계를 맺고 상호관계를 적절

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일컫는다(Spitzberg & 

Cupach, 1989). 대인관계 유능성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으로는 성공적인 목표 및 과업 성취

로 정의되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적 규범이나 규칙, 기대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는 적절성(appropriateness)이 

있다(Spitzberg & Cupach, 1989).

이러한 대인관계 유능성의 성차는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반면(조혜경, 2018), 대인관계에서 남성의 

갈등 관리 능력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

도 있으며(이지선, 정혜정, 2016), 사회적 관

계를 시작하는 능력이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Smith-Adcock & Kerpelman, 

2022). 다만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여성 연구 참여자가 73.7%로 표본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지만(조혜경, 2018),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이지

선, 정혜정, 2016; Smith-Adcock & Kerpelman, 

2022). 즉,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의 

경우 간호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표본의 특성이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상대방과의 

관계와도 상호작용하여 성차가 나타나기도 하

였는데, 연인 관계 조건에서 관계를 개시하는 

유능성은 남성이 더 높았던 반면 친구 관계 

조건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의 

갈등 관리 능력은 연인 관계 조건보다 친구 

관계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조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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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의 문제나 갈등이 적고, 이는 심리적 안녕에

도 영향을 미친다(권보정, 2021; 오지혜, 윤혜

미, 2017). 즉, 타인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

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

거나 타인을 조종, 통제하려 하는 등의 태도

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홍애순, 2022). 아울러,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타나

는 간접적인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다(Di Stasio, 

Rinaldi, Sciaraffa, & Cheong, 2020). 주목할 것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을수록 자신의 감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스토킹의 경

우 상대의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일방적으

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데 기인하여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홍애순, 

2022). 대인관계 유능성은 인지적 공감과도 관

련이 있는데(김경희, 이희경, 2015; 우옥수, 이

자영, 2020),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성적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 비난 등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Bongiorno, Langbroek, Bain, Ting, & Ryan, 2020), 

대인관계 유능성 또한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

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스토

킹 행위나 인식에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높은 대인관계 유

능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

구는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대인관계 유능성이 

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의 심각성이나 피고인/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

인관계 유능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

치는 영향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

자 한다.

계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이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을 

조종하려 하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평

판을 깎아내리는 비신체적인 공격성을 지칭한

다(Leff, Waasdorp, & Crick, 2010). 예를 들면, 

자신의 뜻대로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

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

고,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에 대한 험담을 하여 평판을 떨어뜨리려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Leff et al., 2010).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물리적 상해를 입히

지는 않지만 교묘하고 은밀하게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김현진, 김해란, 2018). 또한 제

삼자뿐 아니라 피해자 본인조차도 관계적 공

격성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성

이 있다(Crick, Werner, Casas, O’Brien, Nelson, 

Grotpeter, & Markon, 1999).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

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

한 탐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하연, 박주

희, 2014; 임정우, 홍혜영, 2016). 우선 성별과 

관련하여,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공격

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공격성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배라영, 최지영, 2018; Crick & 

Grotpeter, 1995).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폭력을 포함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260 -

한 모든 유형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쳐,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영, 박완주, 

2021). 관계적 공격성은 사건의 심각성 축소나 

피해자 비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계

적 공격성이 높은 이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가해 정도

를 최소화하였다(Miller-Ott & Kelly, 2013).

이에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

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와 관련

이 높은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의 심

각성 판단이나 피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등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차이

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배라영, 최지

영, 2018) 성별에 따른 사이버 스토킹 인식 차

이에 있어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

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와 더불어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판단자의 성별이 사이

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유

능성이나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

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1.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따라 사이

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 연인일 때보다 비

면식 관계일 때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

식하고 해당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더 

인식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책임 판

단은 높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낮을 것이다.

가설 2.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대인관

계 유능성은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

수록 사건의 심각성은 축소하고 해당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낮고 피해

자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

이 각각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남성이 여성보다 대인관계 유능성

이 높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사건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해당 사건이 스토킹

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및 책임 판단은 높고 피해자에 대한 비

난 및 책임 판단은 낮을 것이다.

가설 3-2.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건 심각성

은 낮게 인식하고 해당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인지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낮고 피해자 비난, 책임 판단은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21세부터 59세까지의 성인 160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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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연구 참여에 자발적

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었으며 연

구 참여자의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비율은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하였다. 즉, 여성이 80명, 

남성이 80명으로 동일하였으며, 20대부터 50대

까지 각 연령대별로 40명씩 균등하게 연구 참

여자를 모집하였다. 여성 참여자의 평균 연령

은 37.25세(SD = 10.49)였으며, 남성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2.43세(SD = 10.34)였다.

연구 차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

고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한 후 참가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 연인 관계 vs 비면식 관계) 중 하나의 조

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시나리오를 읽은 

뒤 사건의 심각성과 해당 사건의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에 대한 비난과 책임,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 대해 각각 응답하였다. 

이어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와 관계적 공격성 

척도에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 성별

본 연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전 

연인 관계와 비면식 관계로 설정하였으며, 판

단자의 성별은 연구 참여자의 성별을 지칭하

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였다. 피고

인-피해자 관계 조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성비와 연령대에 따른 비율이 동일하여, 전 

연인과 비면식 관계 두 조건 모두 각각 여성

과 남성 40명씩, 20대부터 50대까지 20명씩 참

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발생한 실제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례(창원지

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3869 판결 

등)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오프

라인 스토킹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이버 스토킹 관련 내용

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인 피고인-피해자 관계에 따른 서술(전 연인 

관계 혹은 비면식 관계) 이외에는 모두 동일

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가량 교제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 피고인은 한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하

던 중, 같은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된 피해

자의 SNS 계정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

폰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생각 잘 하고 

행동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

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

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이 다시 자신

에게 연락할까 두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

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였다.

사이버 스토킹 인식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을 사건의 심각성, 스토킹 해당 여부, 피

고인 비난, 피고인 책임, 피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스토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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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7점 리

커트 척도(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7: 상당히 

심각하다)로 측정하였고, 스토킹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피고인 비난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로 

비난받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 책

임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응답하

였고,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피해자 비난은 ‘이 사건 발

생에 있어 피해자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피해자 책임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에 대해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7점 리커

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본 연구에서는 곽민주(2020)가 수정한 한국

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번안 및 타당

화하여 제작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

지(K-ICQ)를 수정한 척도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K-ICQ)의 원문은 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이다. 

해당 척도는 5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

는데, ‘관계 형성 및 개시’, ‘타인에 대한 배

려’,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적절한 자

기개방’, ‘갈등 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본 척도는 ‘나는 

친한 친구와 의견 불일치가 생겨 큰 싸움이 

되려고 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는 친구가 나를 무시하거나 배려

하지 않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나

는 친구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나는 싸우면서 친구의 견해를 받아들

이고 그의 관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혹은 데이트 하

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평

균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리

킨다. 한나리와 이동귀(2010)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고, 곽민주(2020)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95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Nelson과 Carroll(2006)이 개발

한 Couples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Scale(CRAViS)을 정유지(2022)가 수정하여 번안

한 연인 관계 내에서의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사회적 평판 손상(예: ‘악의적으로 애

인에 대한 소문이나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린 

적이 있다’, ‘애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

게 하기 위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다

른 사람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

다’)’과 ‘애정 철수(예: ‘애인이 내 뜻대로 따를 

때까지 일부러 그를 무시한 적이 있다’, ‘애인

에게 화가 날 때 그에게 냉랭하게 대한다’)’와 

같은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각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

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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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관계 비면식 관계
t df

M SD M SD

사건 심각성 5.51 1.04 6.06 0.86  -3.64*** 152

스토킹 해당 여부 5.75 1.13 6.14 1.08 -2.22* 158

피고인 비난 5.43 1.09 5.98 1.02 -3.30** 158

피고인 책임 5.60 1.36 6.05 1.25 -2.18* 158

피해자 비난 2.88 1.59 2.21 1.33  2.86** 158

피해자 책임 3.21 1.52 2.58 1.57 2.60* 158

***p < .001, **p < .01, *p < .05

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에 따른 사이버 스토킹 인식 차이

평균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해당 척

도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유지(2022)에서의 신뢰

도(Cronbach’s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89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4.1 

버전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피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가설 1을 검

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판단자의 성별

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2 검

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

어,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각

각 매개하는지에 관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

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

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에 따른 사이버 스토

킹 사건 인식 차이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사건 

심각성,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 비난 및 책

임, 피해자 비난 및 책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 참조).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 

연인 관계보다 비면식 관계일 때 사건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t(152) = -3.64, p < 

.001), 해당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으며(t(158) = -2.22, p < .05), 피고인

을 더 비난하였고(t(158) = -3.30, p < .01), 피

고인의 책임 또한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t(158) 

= -2.18, p < .05). 반면, 피해자에 대한 인식

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면식 관계

보다 전 연인 관계였을 때 피해자를 더 비난

하였고(t(158) = 2.86, p < .01), 피해자에게 더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t(158) 

= 2.60, p < .05).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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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전 연인

관계

1 -

2 0.18 -

3 -0.04 0.04 -

4 -0.28
* -0.06 -0.22 -

5 -0.22* 0.09 -0.29*   0.63*** -

6 -0.23* -0.01 -0.27*   0.68***   0.56*** -

7 0.06  0.32
** -0.16   0.31**   0.32**   0.45*** -

8 0.17 0.12   0.33** -0.17 -0.29* -0.20 -0.14 -

9 0.12 0.14   0.32** -0.28*  -0.31** -0.26* -0.20 0.85*** -

비면식

관계

1 -

2  0.12 -

3 -0.27* -0.15 -

4 -0.10  0.26
* -0.22* -

5 -0.13 0.17 -0.09 0.50*** -

6 0  0.24* -0.27* 0.68*** 0.49*** -

7 -0.02 0.09 -0.05 0.34
** 0.40*** 0.35** -

8 0.12 0.01 0.16 -0.45
*** -0.53*** -0.40*** -0.33** -

9 0 -0.06 0.18 -0.43*** -0.53*** -0.42*** -0.37** 0.84*** -

주 1. 1 = 성별(0 = 여성, 1 = 남성), 2 = 대인관계 유능성, 3 = 관계적 공격성, 4= 사건 심각성, 5 = 

스토킹 해당 여부, 6 = 피고인 비난, 7 = 피고인 책임, 8 = 피해자 비난, 9 = 피해자 책임
***p < .001, **p < .01, *p < .05

표 2. 주요 변인 간 상 계

건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어진 분석에서는 

피고인-피해자 관계 조건에 따라 각각 분석하

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 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우선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는 연구 참여자 

성별과 사건 심각성(r = -0.28, p < .05), 스토

킹 해당 여부(r = -0.22, p < .05), 피고인 비난

(r = -0.23, p < .05)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

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피고인 책임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r = 0.32, p < .01), 관계적 공

격성은 스토킹 해당 여부(r = -0.29, p < .05), 

피고인 비난(r = -0.27, p < .05)과 부적 상관, 

피해자 비난(r = 0.33, p < .01), 피해자 책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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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 p < .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건 

심각성 인식은 스토킹 해당 여부(r = 0.63, p 

< .001), 피고인 비난(r = 0.68, p < .001), 피

고인 책임과는 정적 상관이(r = 0.31, p < 

.01), 피해자 책임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0.28, p < .05). 스토킹 해당 여부는 피고인 

비난(r = 0.56, p < .001), 피고인 책임(r = 

0.32, p < .01)과는 정적 상관이, 피해자 비난(r 

= -0.29, p < .05), 피해자 책임(r = -0.31, p < 

.01)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피고인 비난

은 피고인 책임과 정적 상관이(r = 0.45, p < 

.001), 피해자 책임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0.26, p < .05). 피해자 비난과 피해자 책

임 사이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0.85, p < .001).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비면식 

관계인 조건에서는 연구 참여자 성별과 관계

적 공격성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0.27, p < .05). 대인관계 유능성은 사건 심각

성(r = 0.26, p < .05)과 피고인 비난(r = 0.24, 

p < .05)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관계적 공격

성은 사건 심각성(r = -0.22, p < .05), 피고인 

비난(r = -0.27, p < .05)과 부적 상관이 있었

다. 사건 심각성은 스토킹 해당 여부(r = 0.50, 

p < .001), 피고인 비난(r = 0.68, p < .001), 

피고인 책임(r = 0.34, p < .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피해자 비난(r = -0.45, p < .001), 

피해자 책임(r = -0.43, p < .001)과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 스토킹 해당 여부는 피고인 비

난(r = 0.49, p < .001), 피고인 책임(r = 0.40, 

p < .001)과 정적 상관이, 피해자 비난(r = 

-0.53, p < .001), 피해자 책임(r = -0.53,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피고인 비난은 

피고인 책임과 정적 상관이(r = 0.35, p < 

.01), 피해자 비난(r = -0.40, p < .001), 피해자 

책임(r = -0.42, p < .001)과는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 피고인 책임은 피해자 비난(r = -0.33, 

p < .01), 피해자 책임(r = -0.37, p < .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난 한편, 피해자 비난과 피

해자 책임은 서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0.84, p < .001).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성별, 인 계 유능성, 

계  공격성의 향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건 심각성,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 비난 

및 책임, 피해자 비난과 책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 연인 관계 조건은 표 3, 비면식 관계 조건

은 표 4 참조).

첫째,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 사건 심각성

은 여성이 남성보다(B = -0.59, t = -2.62, p < 

.05),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B = -0.31, t 

= -2.11, p < .05)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비

면식 관계 조건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

을수록(B = 0.40, t = 2.32, p < .05),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B = -0.27, t = -2.13, p < 

.05) 사건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스토킹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B = -0.59, t = -2.44, p < .05), 관계

적 공격성이 낮을수록(B = -0.45, t = -2.85, 

p < .01)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식

하였다.

셋째, 피고인 비난의 경우, 전 연인 관계에

서는 여성이 남성보다(B = -0.54, t = -2.29, p 

< .05),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B = -0.40, 

t = -2.58, p < .05) 높게 나타났다. 비면식 관

계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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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예측변인 B( ) t F adjR
2 M(SD)

사건 심각성

상수 6.56   8.75***

3.71* .093
5.51

(1.04)

성별 -0.59(-0.29) -2.62*

대인관계 유능성 0.003(0.002) 0.01

관계적 공격성 -0.31(-0.23) -2.11*

스토킹 해당 여부

상수 6.12   7.67***

4.74** .124
5.75

(1.13)

성별 -0.59(-0.26) -2.44*

대인관계 유능성 0.29(0.15) 1.41

관계적 공격성 -0.45(-0.30)  -2.85**

피고인 비난

상수 6.39   8.18***

3.80* .096
5.43

(1.09)

성별 -0.54(-0.25) -2.29*

대인관계 유능성 0.08(0.04) 0.39

관계적 공격성 -0.40(-0.28) -2.58*

피고인 책임

상수 3.76   3.86***

3.82* .097
5.60

(1.36)

성별 -0.03(-0.01) -0.09

대인관계 유능성 0.75(0.33)   2.99**

관계적 공격성 -0.31(-0.17) -1.62

피해자 비난

상수 0.20 0.18

4.43** .115
2.88

(1.59)

성별 0.55(0.17) 1.61

대인관계 유능성 0.20(0.08) 0.70

관계적 공격성 0.70(0.33)   3.14**

피해자 책임

상수 0.51 0.46

3.91* .100
3.21

(1.52)

성별 0.35(0.12) 1.07

대인관계 유능성 0.27(0.11) 0.97

관계적 공격성 0.66(0.32)   3.03**

***
p < .001, **p < .01, *p < .05

표 3.  연인 계 조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에 미치는 향

더 비난하였다(B = -0.36, t = -2.41, p < .05).

넷째, 피고인 책임 판단은 전 연인 관계 조

건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

타났다(B = 0.75, t = 2.99, p < .01).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전 연인 관

계 조건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관계적 공격성

이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B = 

0.70, t = 3.14, p < .01), 사건에 대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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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예측변인 B( ) t F adjR
2 M(SD)

사건 심각성

상수 5.49   7.70***

4.04* .104
6.06

(0.86)

성별 -0.34(-0.20) -1.78

대인관계 유능성 0.40(0.25)  2.32*

관계적 공격성 -0.27(-0.24) -2.13*

스토킹 해당 여부

상수 5.54   5.97***

1.70 .027
6.14

(1.08)

성별 -0.39(-0.18) -1.57

대인관계 유능성 0.34(0.17) 1.54

관계적 공격성 -0.17(-0.12) -1.02

피고인 비난

상수 5.54   6.53***

3.65* .092
5.98

(1.02)

성별 -0.20(-0.10) -0.89

대인관계 유능성 0.41(0.22) 1.97

관계적 공격성 -0.36(-0.27) -2.41*

피고인 책임

상수 5.59   5.05***

0.30 -.027
6.05

(1.25)

성별 -0.11(-0.05) -0.38

대인관계 유능성 0.21(0.09) 0.77

관계적 공격성 -0.09(-0.05) -0.43

피해자 비난

상수 0.97 0.84

1.47 .018
2.21

(1.33)

성별 0.47(0.18) 1.53

대인관계 유능성 0.04(0.02) 0.15

관계적 공격성 0.37(0.21) 1.79

피해자 책임

상수 1.97 1.43

0.91 -.004
2.58

(1.57)

성별 0.17(0.06) 0.46

대인관계 유능성 -0.11(-0.04) -0.33

관계적 공격성 0.38(0.19) 1.57

***p < .001, **p < .01, *p < .05

표 4. 비면식 계 조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에 미치는 향

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다(B = 0.66, t 

= 3.03, p < .01).

성별과 사이버 스토킹 인식의 계에서 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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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효과: b < 0.001, se = 0.23, 95% CI [-.4563, .4563]

      직접효과: b = -0.16, se = 0.23, 95% CI [-.6193, .2953]

      간접효과: b = 0.16, se = 0.09, 95% CI [.0181, .3825]

b = -0.40, se = 0.15,

95% CI [-.7019, -.0944]

b = -0.41, se = 0.16,

95% CI [-.7336, -.0801]

성별

(0 = 여성, 1 = 남성)

관계적 공격성

피고인 비난

그림 2. 피고인 비난에 한 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총효과: b = -0.18, se = 0.19, 95% CI [-.5591, .2091]

     직접효과: b = -0.30, se = 0.19, 95% CI [-.6867, .0892]

     간접효과: b = 0.12, se = 0.07, 95% CI [.0105, .2857]

b = -0.30, se = 0.13,

95% CI [-.5619, -.0465]

b = -0.41, se = 0.16,

95% CI [-.7336, -.0801]

성별

(0 = 여성, 1 = 남성)

관계적 공격성

사건 심각성

그림 1. 사건 심각성에 한 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매개하는지에 관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전 연인 관계와 비면식 관계 각각에서 매개효

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전 연인 관계의 경우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

격성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 매

개효과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Hayes, 2018),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지 않았

다. 또한 비면식 관계에서도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비면식 관계에서 성별과 관계적 공격성 사

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므로, 매개효

과분석은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 중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 책임, 

피해자 비난 및 책임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역시 매개효과

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즉, 비면식 관계에서 

성별이 사건 심각성과 피고인 비난 판단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먼저 성별이 사건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림 1 참조). 즉,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적 공

격성이 높고(b = -0.41, p < .05), 관계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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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을수록 사건이 덜 심각하다고 여겨(b 

= -0.30, p < .05), 성별이 사건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한 것이

다(b = 0.12, 95% CI [.0105, .2857]).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피고인 비난에 

대해서도 유의하였다(그림 2 참조). 즉, 남성보

다 여성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으며(b = 

-0.41, p < .05),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피

고인을 덜 비난하여(b = -0.40, p < .05), 성별

이 피고인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적 공격

성이 매개하였다(b = 0.16, 95% CI [.0181, 

.3825]).

논  의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사이

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 가설 1

이 지지되었다. 즉, 전 연인 관계보다 비면식 

관계일 때 사건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토

킹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피

고인을 더 강하게 비난하고 피고인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서로 친밀한 관계

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오프라인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를 더 비난하고 심각성

을 높게 평가한 선행연구 결과(Scott et al., 

2014; Weller et al., 2013)가 사이버 스토킹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비면식 관계보다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

한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책임

을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인데, 이는 친

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등 이차 피해의 가능

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나,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도 스토킹 사

건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불

어, 본 연구에서는 전 연인 관계보다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반대로 비면식 관계보다는 친밀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하며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았다(White, Longpré, & Stefanska, 2022).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괴리가 스토킹 

사건이나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으로 

작용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우선, 여성보다 남성이 사건의 심각성

은 축소하고,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인식하였다. 단, 이러한 영향은 전 연인 

관계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전 연인 관계

에서 발생한 스토킹과는 달리 비면식 관계에

서 발생한 스토킹의 심각성과 스토킹 해당 여

부에는 성별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인

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전 연인 관계에서 발

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

다고 평가하였고,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한 스

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건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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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은 축소하고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며 피고인을 덜 비난하는 반

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높게 나

타났다. 이처럼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시 배심원을 구성할 때 성별 분포를 고려하

거나 성별에 따른 스토킹 인식 차이가 스토

킹 사건의 유무죄나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

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 갈

등,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

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 등의 판

단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사이버 스토킹 인

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간 

권위주의나 성희롱 통념 등 판단자의 심리사

회적 요인이 학교폭력이나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

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에는 대인관계 유능성이나 관계적 공격성 외

에도 스토킹 사건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성별과 사이버 스토킹 인식 사이의 관계에

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성

차가 유의하지 않았던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

하는 결과이다(조혜경, 2018). 특히 선행연구에

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성차가 갈등 관리 능력

이나 관계 개시 능력 등 하위요인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이지선, 정혜

정, 2016; Buhrmester et al., 1988; Smith-Adcock 

& Kerpelman, 2022), 향후에는 대인관계 유능성

의 다양한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3-2가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

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건 심각성은 더 낮게 인식하고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이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가해 정도를 최소화한다는 과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Miller-Ott & 

Kelly, 2013).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범죄에서도 이

러한 관계적 공격성이 사건에 대한 인식과 피

고인/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50대 성인 남녀 총 16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 크기가 작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특히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경찰이나 

판사 등 형사사법 종사자에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

음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

한 시나리오에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하

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내용을 포함하였

는데, 이외에도 사이버 스토킹에는 온라인으

로 이미지나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

달케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해당된다

(김은주 등, 2021).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

한 형태의 사이버 스토킹 행위를 포함한 시나

리오를 제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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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사이버 스토킹 피해

를 경험해본 적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더 잘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은주 등, 2021), 앞

으로는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사이버 스토킹 

경험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여 스토킹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 등을 살펴본다면 한층 

더 세심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스

토킹 사건 판단에 있어 가-피해자 관계나 판

단자의 성별, 대인관계 유능성이나 관계적 공

격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스토

킹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사결정 과정

이나 스토킹 사건 조사 시 피해자에 대한 책

임이나 비난 등의 이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

책적 노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법조인들을 대상으로도 사이버 스토킹 사건의 

가-피해자 관계에 따른 인식 차이에 대해 연

구함으로써 추후 실제 형사사법 절차에서 스

토킹 사건 심각성에 있어 실제와 인식 간의 

괴리(White et al., 2022)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

도록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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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of Cyber Stalking by Offender-Victim Relation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lational Aggression

Hyeonseung Kim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lthough cyber stalking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issues, there are a few studies on 

factors related to judgment of cyber stalking. We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judgment of cyber stalking 

such as offender-victim relationship and gender. We also explored whether judgment of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offender/victim responsibility, and offender/victim blame were affected b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lational aggression, which is known to be related to interpersonal problem and conflict, 

and interaction skills. Based on a sample of 160 people (80 males, 80 females) in their twenties to fifties, 

the study showed that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which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lovers 

was evaluated more highly, the offender was blamed mor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for the 

cyber stalking was evaluated lower. The lower the relational aggression, the higher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was evaluated, and the more highly blamed the offender. The effect of gender on judgment of 

cyber stalking was mediated by the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Women than men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which in turn led to lower judgment of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and offender blam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criminal justice policy implications 

on cyber stalking victim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cyber stalking, interpersonal competence, relational aggression, offender-victim relationship, offender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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